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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인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4:1로 알파고의 승리

였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주제들이 급증했

고, 이는 통번역 현장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반영한

행사인 인간번역과 인공지능번역의 대결이 2017년 2월 21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렸다. 결과는 인간번역의 승리였지만, 이 결과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

도 이어졌다(김남규 2017. 2. 24; 오대석 2017. 2. 22; 진현진 2017. 2. 22). 신

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1)이 공개된 지 불과 4개월 뒤

1)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학습된 통계적 모델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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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린 대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번역의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제1차 산업혁명 직후의 ‘러

다이트’(luddite) 운동과는 사뭇 다르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를 부숴버리는 것

이 아니라,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 고유의 영역

을 구분하고 인간과 노동이라는 근본적인 개념까지 되짚어 보고 있다. 대중들

까지 AI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간은 그런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는 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전문가들과 학계 역시 AI가 각 분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번역학 연구를 되짚어보면 기술의 역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

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 열린 통번역 학회 주제는 AI 시대의 기술과 학문

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다양한 통번역학에서 미래 기술이 통번역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양한 통번역 분야 중 영상번역

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다. “영상번역은 시각과 청각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모드의 텍스트를 전환하는 것”(O’Connell 2007: 123)이기 때문에, 영상번역

의 발전은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해왔다. 하지만 번역학에서 지

금까지 이루어진 영상번역 연구 중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고, 대부

분 영상번역교육을 위한 멀티모달 코퍼스(multi-modal corpus)에 집중되어 있다

(Baños et al. 2013; Bonsignori et al. 2012; Freddi 2013; Heiss and Soffritti 

2008; Ulrych 2005; 신진원, 박기성 2015). 2017년에야 비로소 자막에서 기계번역

의 활용에 대한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ywood et al. 2017).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술이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영상번역에 가져올 변화와 이런 미래 기술

앞에서 영상번역가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인 통계기반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과 달리 신경망 기계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할 네트워크의 구조를

최적화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이창기 외 2015: 48-50). NMT의 단점 중 하나가 바

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이창기 외 2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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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이란 번역학에서 발

생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화용론적 전환이나 문화적 전환과

는 다른 개념이다. 번역이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변환이 아니다. 

번역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번역 연구에서도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

에서 ‘기술적 전환’이란 번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 기술의 역할과 영

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기술적 전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찬 신-와이(Chan Sin-wai)의

�번역 기술 사전�(A Dictionary of Translation Technology)이었다(2004: viii). 

이후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기술과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컴퓨터 보조 번

역(Computer Aided Translation, CAT)과 관련 툴(tool)이 번역과 번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현재 번역 연구에서 ‘기술적

전환’이란 번역 툴의 기능향상과 번역에서 번역가의 기술 활용 능력 즉, 툴 활

용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실제 번역 현장에서 툴을 활용하는 번역량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글

로벌 언어 번역, 통역, 기계번역 등의 시장 분석으로 유명한 커먼 센스 애드버

져리(Common Sense Advisory)의 ‘Top 100 Language Service Providers: 2016’

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 서비스 시장 규모는 해마다 5.52%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로컬라이제이션 센터(Centre for Next Generation Localisation)의

보고에 따르면 로컬라이제이션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

업으로 2009년 235억 달러였던 언어 시장의 크기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전 세계 언어 산업의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하고, 2020년까지 4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ALA 2016). 이처럼 최근 번역 시장은 게임과

웹툰, 앱, 첨단 기술/통신, 제조, IT 등 분야의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마케팅 콘

텐츠 및 웹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CAT 툴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라

이제이션(localization)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구글(Google) 등으로 대표되는 신경망기계번역(NMT)의 등장으로 통

번역 시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번역 현장에서는 전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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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역은 그 범위가 축소되고, “IT 관련 지식과 기술”(Mackenzie 2004: 32) 등

기존에 번역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과 기술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계번역’ 또

는 ‘기술과 번역’ 차원의 연구는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김선호

외 2004; 김성동 2014; 김운 외 2008; 김한경 외 2010; 나휘동, 이종혁 2013 

등). 그리고 번역학 차원에서의 기술과 번역에 대해 연구한 주체 역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최승권, 김영길 2009). 번역학에서 번역학자들을 중심

으로 ‘기계번역’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박지영 2017; 이

노신 외 2016; 이상빈 2016a, 2016b; 최영수 2012; 최효은, 이지은 2017; 함수

진, 류수린 2010; 황은하 2014).

NMT 등장 이후 기계번역이 인간번역가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무게

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번역학 연구에서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번역과 기술

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3. 영상번역과 기술

AI로 대표되는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

다. 이 중 번역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은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

던 디지털과 인터넷이다. 번역학자인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 역시 “번

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오하

다”(2013: 1)고 평가했다. 국내 번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80년대 초에는

원고지에 펜으로 번역했지만, 8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렇게 사회와 번역 시장을 크게 변화시킨 디지털과 인터넷은 영상번

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에 영향을 준 다양

한 기술 중, 디지털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두 기술이 영상번역의 현장에 어떤 영

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 ● 최수연 211

3.1 디지털

영상번역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영상 관련 기술은 영상의 디지털화였다. 영

상번역 연구자인 디아즈 신타스와 앤더맨(Díaz Cintas and Anderman 2009: 3) 

역시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는 영상 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

고 설명했다. 영상의 디지털화는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Gambier 2008: 25). 특히, 디지털 기

술은 영상번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영상번역이 강화

되었는데(Ramos Pinto 2012: 337), 다유형성(multimodality)을 지닌 영상 텍스트

를 번역하는 영상번역의 특성상,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식의 등

장은 영상번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Amador et al. 

2004: 141). 영상 매체의 디지털화로 인해 영상번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영상번역의 작업 환경이 종이 기반에서 전자 기반으로 바뀐 점이다(Chuang 

2009: 79). 그리고 전자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은 국내 영상번역의 현장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영상번역가의 세대 교체였다.

현재 영상번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이 영상번역

현장으로 대거 유입된 시기는 19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초였다. 이 무렵은 한

국 영상 시장이 아날로그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영상 및

관련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영상번역의 과정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테이프의 영상에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전문 편집실에 있는

고가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반면, 영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컴퓨터로 영

상을 보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TC(time code)를 맞춘 자막을 쉽게 만들고 편

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자막 제작 프로

그램 중 하나다. 컴퓨터에 간단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한 화면에서 영상과 TC를 확인하며 쉽게 자막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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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료 자막 제작 프로그램 Subtitle Edit2)

이렇게 자막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영상번역

가도 변했다. 경력이 긴 기존의 영상번역가보다 경력이 짧거나 전혀 없는 젊은

영상번역가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젊은 영상번역가를 선호한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젊은 영상번역가들은 기술 적응력이 좋기 때문이다. 영상번역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클라이언트는 변화한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영상번역가를 선

호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자막 스파팅(spotting)과 대본 번

역을 했지만, 영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영상번역가들이 직접 스파팅을 하고 TC를

맞춘 자막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막 제작 프로그램

을 사용법을 빠르고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선호했다.

둘째,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클라이언트는 스파

팅 전문가와 영상번역가에게 각각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영상번역가가 스파

팅과 번역을 동시에 하면서 클라이언트는 기존 비용의 70~80%만 지불하면서

유사한 품질의 결과물을 납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높은

번역료를 받는 경력 많은 영상번역가를 고용하는 대신, 번역 실력은 조금 부족

하더라도 자막 제작 프로그램을 빨리 배우고 활용하는 젊은 세대를 교육해서

스파팅과 번역을 한 사람에게 발주하기 시작했다.

2) http://www.nikse.dk/Subtitle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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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개국한 케이블 채널은 콘텐츠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많은 해외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 이에 따라 영상번역이 물량도

급증했다. 이 시점에 번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의 방식은 클라이언트에게 매

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영상번역가가 스파팅과 번역을 동시에 하는

방식은 영상번역 시장 전반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경향은 이제 영상번역 현

장에 자리 잡아 현재 한국 영상번역 시장에서 스파팅과 번역이 분리된 경우는

영화제 등 일부에 국한된다. 물론 극장 개봉 영화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막의

납품 형태(.smi)가 아닌 TC를 정리한 다른 형태(엑셀 등)로 납품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영상번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막 제작 프로

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영화제와 극장 개봉작 외에 케이블 채널이나

IPTV 등 현재 영상번역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막번역은 자막 파일

(.smi)로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막 파일(.smi)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료를

제외한 번역료를 받기도 한다. 영상번역에서는 언어적 번역 실력만큼 번역 관

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실력도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영상과 영상번역에 디

지털이 적용되면서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서 영상번역가의 대대적인 세대 교체

가 일어났다.

3.2 인터넷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인터넷은 영상번역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터

넷은 영상번역의 행위자 간의 관계나 업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연구에

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영상번역의 변화 중 ‘팬자막’(fansub)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팬자막이 인터넷으로 인해 영상번역에 발생한 변화 중 직업으로서

의 영상번역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팬자막은 그 탄생과 발전의 과정이 모두 인터넷에 기인한다. 영상번역 연구

의 대가인 루이즈 페레즈-곤잘레스는 자신의 연구 초점을 팬자막에 맞추는 이

유가 인터넷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7. 1. 14 개인 인터뷰). 인터넷

을 통해 영상에 대한 접근성과 무료 자막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지고, 인터넷을 연결망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팬자막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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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생성되어 현재 팬자막의 형태가 구성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팬자막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팬자막을 소비

하면서 팬자막은 대중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팬자막의 수가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번역의 시장까지 영향을 주었다. 첫째, 팬

자막을 만들거나 소비하면서 영상번역을 경험한 대중은 프로 영상번역가들의

번역만 소비할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영상번역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기존 시

청자들은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였

다. 그러나 팬자막을 경험하는 시청자가 증가하고, 프로 영상번역가들의 번역규

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팬자막을 보면서 비교와 평가의 기준이 팬자막이 되기

시작했다. 방송을 위한 심의나 복잡한 기술적 제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팬자막

의 자유로운 시도의 장점을 프로 영상번역가의 자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

다. 그리고 해당 영상과 팬자막을 다운 받아 프로 영상번역가의 자막과 꼼꼼하

게 비교할 수 있게 되자 이전보다 훨씬 비판의 강도가 세졌다. 팬자막과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 비교 시에는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 품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늘 발생하는 오역이나 오류에 대한 비난도 훨씬

심해졌다. 그 결과 시청자의 지적에 의해 방영하던 프로그램을 재번역하거나

영상번역가가 교체되는 일도 발생한다. 

둘째, 팬자막 고유의 특징이 영상번역 현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도 다양한 디자인의 자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막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자막이 점차 발달하면서 팬자막에서 검증된 다양한

특징들을 방송용 자막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팬자막을 제작하거나 소비

했던 사람들이 영상번역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

기 때문이다. 팬자막을 제작하고 소비하면서 팬자막의 특징에 익숙해진 전문가

들이 자연스레 팬자막의 특징을 방송용 자막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디지털과 인터넷이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두 기술을 중심으로 이 두 기술

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 중 일부만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번역이 빠

르게 변화하는 기술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AI가 영상번역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더 크고 근본적일 것이라는 것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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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상과 AI 기술의 만남은 영상번역에 어떤 영향

을 줄까?

4. AI 시대의 영상번역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은 영상번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과거와 현재

를 변화시킨 기술이며, 이 두 기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더욱 근본

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

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슈밥 2016: 12-13)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술 중 영상번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로컬라이제이션 번역 등 기존의 번역에 적용되던 CAT 툴이다. CAT 툴을

통해서 영상번역에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CAT 툴은 이미 의학, 법률, 기술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 통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번역에도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CAT 

툴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주로 영화가 분석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상번역 연구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영상번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

다. 영화 또한 기존 영화의 후속편이나 스핀오프이거나 코믹스나 웹툰 등의 만

화나 소설과 같은 원작이 있는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OSMU)

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동일한 작품이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될 때

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매체나 작품마다

다른 번역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용어의 정리가 어렵다. 이런 경우 CAT 툴을

통해 용어를 정리하면 영상번역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서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IPTV는 많은 작

품을 매우 짧은 기간에 번역하고 있다. 이런 현장은 기존의 영화나 지상파,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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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채널 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명의 영상번역가가 관련 작품을 꾸준히

번역하던 시스템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번역가가 동일한

작품을 나누어 번역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번역 작품은 일관성을 잃는다. 이

런 경우에도 CAT 툴을 활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음성 인식 기술과 비디오 판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이다. 현재까지 영상번역 현장에 자동번역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는 활자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연결시켜 TC를 적용한 자

막을 생성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음성 인식 기술과 비디

오 인식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자동 통역 뿐만 아니라 앱이

나 가전 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꾸

준히 연구 중이다. 또한 비디오 인식 기술 역시 딥뷰(DeepView) 등을 통해 영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객체와 행동을 동시에 이해하는 시각지능으로 개발 중에

있다(김형철 2016: 31-34). 그러므로 이 두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자막 생성과

자동 번역 기술이 영상번역 현장에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 자막

생성과 번역 기술을 통해 현재 기계번역과 유사한 기본적 수준의 영상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을 통한 영상번역의 기계번역은 영상

번역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산업 분야와 직종에서 단순 반복 업무나 정밀한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혁신이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는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과거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번역 현장에서도 여전히 영상과 TC가 맞는 자막을 만드는 일종의

육체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또한 현재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CAT 툴

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필

요하기 때문에 영상번역 현장에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영상번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AI 시대에는 영상

에 맞는 자막을 제작하는 육체노동과 용어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공유하는 정신

노동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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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시대의 영상번역가

우리가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나 AI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기술의 등

장으로 누리게 되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다. 신기술로 인해 야기될 “노동력의 위

기”(슈밥 2016: 65) 때문이다. 흔히 기술 혁신이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두

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곤 한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기술은 새로운 번영의 시재를 열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과 기술

적 실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사회적, 정치적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

라는 비관적인 의견이다(슈밥 2016: 67).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AI 기술이 영

상번역가를 대체할까? 그 대답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 혁신으로 몇몇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이 덕분에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영

상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이 영상번역의

육체노동과 일부 정신노동을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

로 영상번역가의 절대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직업의 종사자 수가 줄

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직업에서도 동일한 미래일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내용 중 2020년까지 전 세계 직업 중 710만 개가 사라지

고 210만 개의 직업이 신기술로 인해 새로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전 세계의 언

론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어 대중에게도 익숙한 정보이다. 그러나 존재하던 일

자리가 사라지는 일은 과거에도 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문

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변화로 인해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슈밥 2016: 67)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미래

에 영상번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찰한다.

영상번역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직업으로서의 영상번역가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이 여전

히 영상번역을 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와 아직 업계에 진입하지 않은 예비 영상

번역가들이 활동하게 될 상대적으로 먼 미래로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가까운 미래에 영상번역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기술 활용 전문가로

서 영상번역가다. 영상번역은 도구적 능력과 같은 언어외적 능력이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신진원, 박기성 2015: 153). 위에서 언급한 자막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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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기본 용어의 번역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기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

하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국내의 영상번역 업계에서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기술의 효용성과 실제 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속도가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음성과 비디오를 판독해서 자막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은 아

직 시작 단계다. 그리고 영상업계는 영상번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그다

지 크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상번역 시장은 영상제작 시장과 달리 이윤

창출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상번역

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을 영상번역가 개인

의 노력에 맡길 확률이 높다. 영상번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경험상 영상

번역 관련업체는 일정 수준의 필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고용할 뿐 해당

기술을 교육하지 않는다. 번역사 교육을 통해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로컬

라이제이션 업계와 달리, 영상번역 업계에서는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영상번

역가를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상번역 분야에서 영상번역가는 현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관련 기술을 활용해 영상번역에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재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은 앞

으로 영상번역에 적용 가능한 자막 툴 기능이나 자막을 생성하고 TC를 맞추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영상번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쉽고 빠르게 좋은 품질의

번역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번역가는 점차 줄어

드는 영상번역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영상번역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창조적 감수

자로서 영상번역가다. 현재까지 번역에서 기계번역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 예상하는 분야는 문학번역이다. 물론 기계가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준의 소

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노동과 창작의 분야에서 기

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같은 이유로 기계번역이 인간번

역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번역가들의 돌파구로 꼽히는 분야 중 하나

가 바로 창조적 감수다. 이는 영상번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상번역에서 창조적 감수는 문학 작품의 번역과 일맥상통한다. 영상번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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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번역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번역과 달리 매번 창조적 예술품을 번역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리즈로 이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번역에

서 반복되는 요소의 번역은 기계번역을 통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영상번역은 소설이나 시, 희곡 등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적 문체

와 표현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몰고 온 한국 드라마 중 국내외

의 시청자들이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대사들은 모두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표현

들이다. “나 너 좋아하냐?”(<상속자들>3))나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

가...”(<태양의 후예>4)),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구르미 그린 달빛>5)),  “너

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도깨비>6)) 등의 대사가 시청자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작

가 고유의 문체로 ‘낯선 문장’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번역은 바

로 이런 문장을 ‘낯설지만 매력적이게’ 번역해야 한다.

또한 영상번역에서는 작품과 영상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영상과 자막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영상은 대사만이 아니라 화면에 담긴 이미지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사 위주의

번역 역시 이런 다층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작품의 해석은

작가와 감독 그리고 배우가 작품마다 새롭게 만들어낸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요

소를 기반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에 기반한 창조적

감수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영상번역에서 작품 특유의 재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번역의 능력을 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상속자들>은 SBS에서 2013년 10월 9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로 연출은 강신효와 부성철, 극본은 김은숙, 주연배우는 이민호, 박신혜 그리고 김우

빈이었다.

4) <태양의 후예>는 KBS2에서 2016년 2월 24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방영된 드라

마로 연출은 이응복과 백상훈, 극본은 김은숙과 김원석, 주연배우는 송중기, 송혜교, 

진구 그리고 김지원이었다.

5) <구르미 그린 달빛>은 KBS2에서 2016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방영

된 드라마로 연출은 김성운과 백상훈, 극본은 김민정과 임예진, 주연배우는 박보검, 

김유정, 진영, 채수빈 그리고 곽동연이었다.

6) <도깨비>는 tvN에서 2016년 12월 2일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연출

은이응복, 극본은김은숙, 주연배우는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그리고 육성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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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영상번역의 기술발전에 따라 영상번역가의 번역환경이 어떻게 변

화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영상번역의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막번역의 제약이라는 주제는 영상번역이 가지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번역학 연구에서

영상기술과 영상번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번역과 영상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앞으로 진행될 영

상번역 연구가 영상기술과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그 연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대로 “분열적이고 비인간화(dehumanizing)되기보다는, 인

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인간이 중심이 되게 하기”(슈밥 2016: 14) 위해서는

AI라는 기술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산업 분야에서 느끼는 불안과 달리, 영상번역에서 AI의

발달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지닌 놀라운 수준의 적응력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영상번역가

가 갖추어야할 능력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기술 활용 능력과 창조적 감

수 능력이다. 영상번역가는 기술 활용 전문가로서 자막 생성이나 툴 활용을 통

한 용어 통일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영상과 TC를 맞춘 자막의

자동 생성은 현재 영상번역가들이 자막을 번역하는 시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

지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순 육체노동에 가깝다. 그러므로 AI 기

반 기술이 이런 육체 노동을 대체해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

가워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CAT 툴을 활용해 이름 등 고유명사의 표기나 전문

용어 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기술이 영상번역가의 정신노동을 대체

해서 그 직업을 빼앗을 거라는 관점이 아닌, 번역 품질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영상번역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

황을 인지하고 수용하면서, 영상번역가로서 미래에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미래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창조적 감수자로서 작품과 영상에 대한 해석과 작가적 표현력

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번역 현장에서 인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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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역할은 포스트 에디팅(post-editing)이나 정서적 활동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상번역에서 필

요한 감수도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감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슈밥 2016: 12)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영상번역을 비롯해 다양한

번역 현장과 번역학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연구 역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단지 속도를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번역의 과거와 현

재의 모습을 되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영상 텍스트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영상번역의 역할에 대한 고찰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번역학의 역사에 비해 영상번역의 연구 역사는 더욱 짧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의 영상번역 연구에서도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영상번역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는

번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의 영상번역 연구

는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도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수도 빠르게 증가할 영상번역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공백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상과 영상번역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영상번

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영상번역의 연구 중 빠진 공백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상번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에 영향을 준 수많은 요소와 기술 중 디지털과 인

터넷이라는 두 기술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고, 이 두 기술과 관련된 영상번역

현장의 변화 중에서도 일부만을 다루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제3차 산

업혁명에서 시작된 디지털과 인터넷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 기술 중 하

나이기 때문에 영상번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요소로 판단하여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영상번역과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과의 관계에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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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번역 현장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한 것에 그치고, 영상번역과 미래의 기술

인 AI와의 관계에서는 번역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포스트 에디

팅이나 인간의 정서적 측면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런 당연한 사실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마다 국내

외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영상번역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만, 그 기반이 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영상번역 연구는 ST와

TT의 비교를 통한 번역 전략 분석과 오류 지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양한 영상텍스트에서 번역 전략과 오류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영

상번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

는 현 시점에서 그 신선하고 반짝이는 연구들을 이어주고 지탱해줄 관련 연구

들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과 인터넷 이외에도 영상번역에 영향을 주는 기술

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술의 측면에서 영상번역을 바라본

다면 좀 더 번역 현장을 잘 반영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러므로 영상번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고찰이 앞으로 진행될 영상

번역의 연구를 위한 작은 지지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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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chnological Turn in Translation Studies:

The Impact of AI on Audiovisual Translation 

Choi, Suye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of audiovisual translation in the AI ​​

period by looking at how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udiovisual 

translation has changed the environment of audiovisual translation market and 

audiovisual translators.

Digital and Internet,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ave greatly changed the audiovisual translation environment in 

Korea. As video and subtitle production programs changed from analog to 

digital, generation of audiovisual translators was replac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accessibility of video and subtitle production 

programs has increased, and the networks between many participants have 

become active, so that fansubs have appeared in the audiovisual translation.

And with the advent of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expect another big change in audiovisual translation. By applying CAT tools to 

audiovisual translation, it becomes possible to investigate, organize, and unify 

terminology. And automatic subtitle creation based o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video reading technology. The technologies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can replace some of the 

physical and mental labor of audiovisual translation.

Future video translators, in which technology will replace physical labor 

and some mental labor in audiovisual translation, must have a capacity that 

technology can not replace. Audiovisual translators in the future should be 

technology experts and creative post-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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